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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J, 세제․화장품 사업부문 분사
식품․생명공학․유통․미디어에 역량 집중 … 일본 라이온에 매각  

CJ가 생활용품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뗄 방침이다.

CJ는 8월10일 “일본 라이온과 생활용품 사업부문 매각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”며 “연말까지 생활용

품 사업부문을 분사한 뒤 지분의 81%를 389억원에 라이온에 매각하기로 했다”고 밝혔다.

신규법인 명칭은 <CJ-라이온(가칭)>으로 정했으며, 본 계약은 이르면 9월 중 체결할 예정이다.

CJ는 “식품, 생명공학, 신유통, 미디어 등 4대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, 라이온은 한해 매

출 3조원대의 일본 생활용품 2위 기업으로 CJ에 기술협력을 해주기도 했다”고 밝혔다.

CJ는 1990년 생활용품 사업을 시작해 농축세제 <비트>, 비누 <식물나라>, 주방세제 <참그린> 등의 판매를 

통해 2003년 16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.

생활용품 사업을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4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 재편도 가속할 것으로 보인

다.

소재·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을 주로 생산했던 CJ는 2000년 4대 핵심 사업군을 설정하고, 비핵심 사업의 비중

을 축소해 왔다.

한편, CJ는 상반기 매출액 1조2525억원, 영업이익 973억원, 경상이익 1673억원, 순이익 1276억원의 실적을 올

렸다고 8월12일 공시했다.

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.3%, 영업이익은 10.9%, 경상이익은 21.9%, 순이익은 17.9% 각각 증가한 것이다.

CJ는 “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설탕, 식용유, 밀가루 등 소재식품 사업부문 및 바이오 사업의 성장

과 판매관리비 비중 감소, 환율하락으로 인한 외화평가익 증가 등에 힘입어 실적이 호전됐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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